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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탈립 단기성·유색콩 유망계통 선발

서정현1*, 강범규1, 김현태1, 오재현1, 신상욱1, 김홍식1, 백인열1

1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

[서론]

콩의 탈립성은 수확기 심각한 수량손실의 주원인이며, 기계수확의 제한요인으로 작용한다. 국립식량과학원에서 개발된 ‘대

원콩’은 성숙기 탈립에 매우 강한 특성을 나타내어 우리나라 보급종의 80%이상을 차지하는 우량품종으로서 널리 재배되고 

있다. 따라서 향후 육종 프로그램에서는 ‘대원콩’ 수준의 내탈립성을 가지면서 내재해성과 고품질인 특성을 갖는 콩 품종을 

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. 성숙기가 빠른 단기성콩, 재래종 검정콩 등은 특히 탈립에 매우 취약한 특성을 나타낸

다. 따라서 본 연구는 ‘대원콩’을 모본으로 한 집단에서 ‘대원콩’ 수준의 내탈립성을 가지면서도 개화기 및 성숙기가 빠른 단기

성콩과 유색콩 계통을 선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.

[재료 및 방법]

내탈립성 품종인 ‘대원콩’을 모본으로 하고, 감수성인 검정콩 품종 ‘다원콩’, 단기성 품종 ‘새올콩’을 부본으로 하는 두 집단으

로부터 파생된 F8 계통 중 ’16년부터 ’17년까지 2년간 실내 내탈립성 검정에서 72시간 후 터진 협의 개수가 ‘0’인 저항성 계통

을 선발하여 ’18년에 생육조사를 실시하였다. 각 집단의 모·부본 및 계통에서 5개 개체의 생육조사를 수행하였으며, 농업과학

기술 연구조사분석기준에 따라 개화기, 성숙기, 경장, 마디수, 분지수, 협수 생육특성과 생육전반의 포장생육을 고려하여 등

급을 나누어 조사하였다. 또한 내탈립성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’18년도에 실내 내탈립성 검정을 추가 수행하였다. 유망

계통은 각 집단에서 3년간 저항성을 나타낸 계통을 선발한 후 개화기, 종피색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발하였다.

[결과 및 고찰]

2년간의 실내 내탈립성 검정 결과 건조기에서 72시간 후 개열한 협의 개수가 ‘0’인 저항성 계통은 ‘대원콩’×‘다원콩’ 집단에서 

41계통, ‘대원콩’×‘새올’ 집단에서 30계통이었으며, ’18년도까지 3년간 탈립에 저항성을 나타낸 계통은 총 49계통이었다. 이

중에서 개화기 및 성숙기가 새올콩에 준하여 빠른 단기성 계통과 종피색이 유색인 유색콩 계통을 각각 선발한 후 생육조사 결

과와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단기성 계통 3계통 및 유색콩 계통 3계통을 선발하였다. 선발된 6개의 계통은 모·부본 품종보다 경

장이 크고 마디수, 협수가 많아 수량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. 선발된 6개 계통은 생산력검정시험에 공시하여 우량계통으로 

육성할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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